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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왕이만화, 마블코믹스사와 미국에서 

       중국 슈퍼히어로 만화 발행 예정

중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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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현황

ㅇ 7월 10일, 미국 마블코믹스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최신 만화 출판계획을 밝힘. 계획에 

따르면 왕이만화(网易漫画)*와 협력하여 내년 봄, 미국에서 중국의 슈퍼히어로를 소재로 한 

만화인 삼황투전사(三皇斗战士)와 기선(气旋)의 정식 영문판을 오프라인 서적 및 

전자책으로 발행할 예정임

   - 마블사와 왕이만화는 약 1년 전부터 제휴관계를 맺어 중국의 독창적인 슈퍼히어로들이

등장하는 새 만화들을 계획했음

    * 왕이만화는 중국 국내의 만화 전문플랫폼으로, 회사 설립 3년 만에 4,000만 이상의 

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매달 800만 이상의 회원들이 방문함. 현재 왕이만화는 

약 2만부의 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그중 해외 만화는 1,000부 이상임 

     주요내용

ㅇ ‘삼황투전사’와 ‘기선’은 중국 유명 만화가들이 참여해서 창작한 슈퍼히어로를 주제로 한

만화로서, 중국에서 올해 5월, 왕이사의 만화플랫폼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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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- ‘삼황투전사’는 약 2천년전 중국을 통치한 폭군 ‘치유’에 바탕을 둔 악의 생명체와 

맞서기 위해 검을 든 중국의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, ‘기선(사이클론)’은 

공기의 흐름을 통제하며 난류를 방출할 수 있는 젊은 건축가 여성 ‘레이링’의 스토리를 

담고 있음

   - 서비스 개시 2개월째인 7월 현재, 삼황투전사는 2,900만 뷰를 기록하여 중국 왕이만화 

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로 자리 잡았으며, 기선은 1,6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음

    평가

ㅇ 중국의 애니메이션, 만화산업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

중국의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. 또한 그동안 콘텐츠에 대한 막대한 

연구와 투자를 진행해 온 중국 콘텐츠 기업들의 미국 진출 등 해외진출도 갈수록 

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

    출처

ㅇ 중국지식재산권자문망(中国知识产权资讯网)

   - http://www.iprchn.com/cipnews/news_content.aspx?newsId=109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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